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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過廠證的考察,得到了如下的結論

其一是,寒廠是因於陽氣不足而不能溫通血服而發生的,其氣血不能溫養四뾰而發生的廠冷在,這就是寒 

廠的主在狀.

其二是, 『素問·廠論』之陰虛內熱的熱廠是因於酒館入房而發生的, 其特徵就是手足熱뾰. 

其三是, 陽盛格陰的熱廠是因於陽氣覆i帶而發生的, 其特徵是有高熱薦手足廠冷1JE.

其四是,四敗廠冷的原因有三.其一是因於陽氣不足,寒廠屬於此 其二是因於陽氣覆뿜,陽盛格陰的熱 

廠和暴廠屬於此. 其三是F廠, 其病機是因感、於不正之氣而氣閒塞也.

其五是, 톱표u發生的原因有二. 其一是因於氣閒塞, F廠갇흉廠和寒廠屬於此. 其二是因於火熱熾盛, 熱@윗 

뺀廠和暴廠屬於此. 

關鍵詞 ; 寒廠, 熱廠, 며뾰廠冷, 톱흉l 

I . 序 論

『素問·廠論』篇에서는 廠證을 위주로 논술하면 

서 R윗證을 寒廠과 熱廠로 구분하고 있는데, 寒廠

은 “陽氣哀於下”하여 생기고, 熱廠은 “陰氣哀於

下”하여 생기는 것으로 정의를 하여ll, 陰陽이 偏

哀한 것이 廠證의 원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 交信著者 ‘ 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짧史學敎 
室, O잃) 730-κi68, bjkdcw@mail.sangji.ac.kr. 

1) 洪元f直 『精校 w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쩔E다究院 出
版部, 1981. 169쪽 
“윌帝問티, 做之웠熱者, 何也? 뼈伯對티, 陽氣흉於下, &1J 

~if;廠‘ F옹氣흉於下, 則~熱~x.”

같은 廠證에 대한 본 篇의 정의는 후대에 廠證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篇에서 언급한 熱廠의 경우 “手足熱”

의 증상을 제기하여, 후대에 일반적으로 “四股廠

$”의 증상을 廠證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식과 차 

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內經』에서는 얀흉新 

과 mtffi윗 등의 廠證을 제시하면서 廠證을 다양하 

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廠證의 구체적인 病

機 및 廠證에 있어서 四股廠冷과 A事不省의 有

無와 관련된 相異한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논자는 諸般 廠證과 관련된 醫家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1新證의 의미를 정리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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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本論

『內經』에서는 『素問‘廠論』篇에서 寒廠과 熱廠

을 중심으로 戰證을 자세하게 언급한 이외에, 博

廠·前廠·F廠 등의 廠證을 제시하고 있다. 『內經』

의 1新證에 대한 인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 

는데, 특히 『傷寒論』에서 『內經』의 이론을 근거 

로 하여 寒廠과 熱!新에 대한 治法과 치方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內經』과 『傷寒論』의 新證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힘 

든 측면이 었다. 이에 論者는 본론에서는 『素問·

廠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寒廠과 熱廠의 病機를 

살펴보고, 아울러 논쟁이 되고 있는 四뼈廠품의 

有無와 흡倒(A事不省)의 有無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病機

1) 寒廠

『素問·廠論』에서는 寒廠의 증상에 대해 다섯 

발가락에서부터 무릎까지 차가워지는 것으로 셜 

명하였고, 그 병인에 대해서는 체질이 건장한 자 

가 가을과 겨울에 色愁 등에 의해 뽑精을 흉빠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素問·廠論』에 나 

타나 있는 寒廠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帝日, 寒廠之寫寒也, 必從五指而上於願者, 何

也? n皮伯티, 陰氣起於五指之養, 集於願下, 而聚於

陳上, 故陰氣勝, 則從五指至陳上寒,其寒也,不從

外, 皆從內也. 帝日, 寒廠何失而然也? n皮伯日, 前

陰者, 宗嚴之所聚, 太陰陽明之所合也. 春夏a11陽氣

多而陰氣少, 秋쪽則陰氣盛而陽氣흉, 此A者質뾰, 

而秋쪽養於所用, 下氣上爭, 不能復, 精氣海下, !fB 
氣因從之而上也. 氣因於中, 陽氣哀, 不能i參營其經

絡, 陽氣日煩, 陰氣獨在, 故手足鳥之寒也.(黃帝가 

말하였다. “寒廠證에 차가워지는 증상이 반드시 

다섯 발가락을 따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 

째서 입니까?” u皮伯이 대답하였다. “陰氣는 다섯 

발가락 안에서 열어나 무릎 아래로 모였다가 무 

릎 위로 모이게 되는데, 陰氣가 勝하게 된 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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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발가락을 따라 무릎 위에 이르기까지 차가워 

지는데, 병이 밖에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쫓아오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하였 

다. “寒廠證은 무엇을 잘못하여 그러한 것입니 

까?” 뼈伯이 대답하였다. “前陰은 宗節이 모이는 

곳으로 太陰과 陽明이 합하는 바입니다. 봄과 여 

름에는 陽氣가 많고 陰氣는 적으며, 가을과 겨울 

은 陰氣가 盛하고 陽氣는 哀하는데, 이 寒廠證에 

결린 사람은 체질이 건장하였는데 가을과 겨울에 

精을 소모함으로 인해 빼앗기게 되어 아래에 있 

는 陰氣가 위로 올라가 陽氣와 다투어 陽氣가 회 

복되지 못하게 되는데, 精氣가 아래로 세어나감 

에 뻐氣가 그 虛한 틈을 타서 올라오게 됩니다. 

쩨氣가 안이 虛한 틈을 타서 f좋흉흉을 함에 陽氣가 

哀하여져 經絡을 영양하지 못하여, 陽氣가 날로 

廳煩되고 陰氣만 홀로 있게 되므로 手足이 차가 

워지는 것입니다”)2l 

上記한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寒廠의 病機

는 陰寒이 체내에서 盛하여 陽氣가 體外로 도달 

되지 않는 것, 즉 陽氣가 虛弱해져 血服을 溫通

하지 못하고, 그 결과 氣血이 四股를 溫養하지 

못하여 寒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매).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寒願의 病因이 

오로지 內因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과, 陰虛內熱

에 의한 熱l新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黃帝內經昭究大成』에서는 본 문장의 寒廠의 

病因을 다만 가을·겨울에 養生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한 결과 賢中의 陽氣를 훼손시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內因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 

러한 인식은 본문에 “其寒也, 不從外, 皆從內也”

라고 표현된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e휩F寶·張志略·胡天雄·판波元簡 등이 이러한 견해 

를 타나내고 있다 그러나 寒廠의 病因을 內因으 

로만 인식할 경우 본문의 “$氣因從之而上也”의 

“뻐氣”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 張介寶은 陽虛하여 나타 

2) 前網書 169쪽 

3) 王洪圖 總主編‘ 『월帝內經li1f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땐‘ 1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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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陰勝의 상태를 뻐氣로 언식하고, 그 $氣를 

寒氣로 설명하고 있다4). 張志碼5).胡天雄6). R波

元簡은 張介實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ft波元簡은 “뛰3氣”를 “陰氣”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7). 

이에 비해 楊上善8)과 馬時9)는 “뻐氣”의 의미 

에 대해 외부의 寒쩌로 인식하고 있다. 즉, 寒廠

을 인체내의 陽氣가 薦揚된 상태에서 寒뻐가 f훗 

흉흉하여 발생하는 內傷과 外感이 薦한 病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10). 

이상의 寒廠의 원인을 內因으로 주장하는 견 

해와 內傷과 外感이 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논 

4) 꿇介흉 『類經』.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E예. 482쪽 
“精海&1J氣去, 氣去則陽虛, 陽虛~IJ陰勝웰%, 故寒氣因而上
뾰롯” 

5) 꿇志맴‘ 著. 孫國中, 方向紅 몇밤£ 『M帝內찜索問集注』‘ 
北京‘ 學햇出版社. 2002. 393쪽 
“쩌氣者, 듭입P응勝水寒之%‘ 夫陽氣滅千陰藏, 精陽外出, &1J 

陰寒之뻐因從之而上옷” 
6) 胡天雄‘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303쪽 

“寒/9'X之氣因子中, 웰陽흉寒盛, 熱廠之熱盛;f中, 뭘P종虛熱 
乘”

7) 판波元簡 『素問識J. 北京 A民衛生出!없社‘ 1984. 갱4쪽 
“簡按吳코뻐氣, 陽氣也. 以其所實, 目之뭘뻐, 此解太誤. 若
&陽字fH용, 則才通,”

8) 楊上善 橫注. ;:r용延平北承南 校正. 王洪圖, 李E t용補點 

校. 『월帝內원太素』, 北京 ￥휩*技術文엽t出h&社‘ 2아애. 
785쪽 

“因養所用, 則陽氣上虛, P효氣上爭, 未能和復, *펴氣海il~益 
虛, ~~~之氣因虛上乘 以힘其中, 以寒居中, 陽氣흉虛. 夫
陽氣者, 偉f氣也. 律i氣行千服外, 慘l짧經絡以營子身, 以~
t~居上, 衛氣日행, F숲氣獨用, 故手足冷, 名티寒廠也‘” 

9) 馬時. 『학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A民衛生出版『土
1998. 293쪽 
“此寒淑之A, 必待其質싼, 而fk~多欲, 以뿔手뽑經之用事, 
是在下之업氣, 乃因彈力而途與上魚之氣相爭,不能復如其
헐, 其精氣월之溫下, 故寒%之氣, 因↑&上爭之氣而齊上也.
蓋由뽑氣많困千中, 秋--三陽本흉, 而至此益哀, 不能慘營
其經絡,故陽氣日행,陰氣獨在,今寒쩌入之, 則手足皆며 
之~者宜也.”

10) 한편, 『黃帝內經昭究大成」에서는 寒廠의 원인에 대해 
오로지 外感에 의한 것, 즉 寒%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 
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傷寒論』의 四
j호i易證에 나타나는 四뾰jj\J:冷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王洪圖 總主編. 『월帝內經E자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쨌. 1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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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근거로 다음의 2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문에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養生을 제대로 못하여 

陽氣가 薦指되어 인체의 방어기전이 상실되면 外

%의 f풋흉흉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상황에 寒쩌가 用事하는 가을과 겨울 

의 계절에 처하게 되면, 寒쩌에 의해 陽氣는 더 

욱 손상되고 그 결과 寒厭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본문에서 가을과 겨울의 계절을 

명시하였고, 또한 “뻐氣”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寒$”라는 외부적 요언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陰虛內熱”로 인한 

熱l新과 본 문단의 寒廠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문단에서 제기한 寒廠은 精을 純揚

시킴으로 인해 賢中의 陽氣가 顧指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病因은 陰虛로 인해 內熱

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熱廠과 비교할 때, “精不

足”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어 뚜렷한 구 

별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묻론, 문장의 서두에서 

“此A者質밤”이라는 표현을 하여, 寒廠證이 나타 

나는 사람은 그 채질이 건장하다는 전제 하에 문 

장을 서술함으로써, 단순한 陰虛와 구분을 하려 

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楊上善과 馬

時가 주장한 것과 같이 가을과 겨울의 外$인 寒

뼈를 病因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좀더 분명한 구 

별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寒廠과 陰虛內熱로 인 

한 熱廠은 精을 純指시켜 精不足이라는 공통된 

病因을 가지고 있지만, 寒廠證의 경우 그 사람의 

체질이 건장하다는 것과 외부적 요소인 寒쩌가 

薦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하면, 『素問·廠論』에서 제기한 寒廠은 

평소에 체질이 건장한 사람이 가을과 겨울의 찬 

기운이 用事하는 계절에 賢精을 拜鎭시켜 陽氣를 

훼손시킨 것이 선행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陽氣가 虛한 내부적 조건과 寒쩌라는 외부적 

조건이 相合하게 되고, 그 결과 陽氣의 不足으로 

인해 체외로 陽氣가 도달되지 못하여 四뾰廠冷을 

주된 증상으로 수반하는 寒廠證이 발생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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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상과 같이 『素問·廠論』의 寒1新을 陽氣가 虛

한 내부적 조건과 寒쩌라는 외부적 조건이 相合

한 결과 陽氣의 不足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 

리를 하였을 때, 이와 같은 病機는 成無已가 주 

장하는 廠冷의 病機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成無E는 四tt:~<윤뾰을 四通:J1E과 구 

분하여, 병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四鼓廠冷뾰이 

나타나는 것을 廠證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은 陰

經이 쩌氣의 침습을 당하여 陽氣가 부족해져 발 

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었다rn. 즉, 太陽經을 침 

습한 寒뼈가 傳變과정을 거치면서 熱쩌로 化하여 

발생하는 四遊括과는 달리, 廠冷在은 寒%가 廠

陰經을 直中하여 陽氣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附子와 乾養

등 溫經하는 약재를 주로 이용하여 陽氣를 도와 

주면서 寒%를 볼아내는 치법을 적용하고 었다. 

成無E가 주장하는 廠冷在과 『素問·廠論』의 

寒廠의 四股廠f윤:J1E은 陽氣부족에 의해 陽氣가 전 

신으로 퍼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공통된 병기를 

가지고 있다. 다만, 『素問·廠論』에서는 陽氣부족 

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內因에 주된 초점을 맞 

추어 인식하고 있고, 成無E는 寒뼈의 침습이라 

는 外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 

할수있다. 

2) 熱廠

@陰虛內熱로 인한熱願 

『素問·廠論』에서는 熱廠의 증상에 대해 手足

을 포함해 전신에 熱이 나고, 內熱로 인해 소변 

색이 붉게 되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病因에 대해 

서는 酒色 등으로 인한 精의 移揚이라고 설명하 

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帝日, 熱廠何如而然也? l技伯티, 酒入於뿜, 則絡

11) 成無己 『때景全뿔·傷寒明理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5%쪽 
“若始得之, 手足便廠而不溫者, 是|울經受%, 陽氣不足, 可

用며팩i易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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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滿而經~!虛, 牌主않몹行其澤浪者也, 陰氣虛RIJ陽

氣入, 陽氣入RIJ 몹不和, 몹不和則精氣觸, 精氣獨則

不營其四股也.此A必數解,若짧以入房,氣聚於牌 

中,不得散,酒氣與뤘氣相樓, 熱盛於中, 故熱遍於

身, 內熱而協컷R也. 夫酒氣盛而標·1렬, 賢氣有哀, 陽

氣獨勝, 苦手足寫之熱也.(黃帝가 말하였다. “熱廠

은 어찌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뼈伯이 대답하였 

다. “술이 뽑로 들어가변 絡服이 가득 차고 *많없 

은 虛해지는데, 牌는 뽑를 위하여 律波을 운행하 

는 장기로 牌의 陰氣가 虛해지변 陽氣가 들어가 

게 되고, 陽氣가 들어가변 몹가 不和하게 되고, 

뿜가 不和하면 精氣가 고갈되며, 精氣가 고갈되 

면 四뾰를 영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주 술을 마셔 취하는데, 만약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여 氣가 牌에 모여 흩 

어지지 않게 되면, 酒氣와 뤘氣가 相博하여 熱이 

체내에서 盛하게 되므로 온몸에 熱이 나게 되고, 

內熱로 인해 소변이 붉게 됩니다. 무릇 술은 양 

기가 盛하고 그 성질이 사납고 날래기 때문에 賢

氣를 손상시키므로 뽑氣는 哀하게 되고 陽氣는 

홀로 勝하게 되므로 手足에 熱이 나게 되는 것입 

니다”)12) 

上記한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熱廠은 과도 

한 음주와 성생활로 인한 牌·賢의 陰不足이 원인 

이 되어, 四뾰를 포함한 전선에 熱이 나고 소변 

이 붉게 나오는 증상을 동반하는 병증이다. 본편 

의 熱廠에 대해 대부분의 醫家들은 陰虛로 인해 

虛熱이 內生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王째은 

과도한 음주와 식사, 그리고 성생활로 精氣를 없 

애버린 결과 인체 내부가 陽盛陰虛한 상태가 되 

어 手足에서 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13l. 이 

에 대해 馬時는 몹에서 술과 뤘氣를 받아들여 

“熱盛千中”한 상태가 되어 전신에 熱이 발생한다 

고 보았다. 한편, 手足熱에 대해서는 熱盛한 성질 

12) 洪元植‘ r精校 월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쯤뺨f究院 出
)(f,{部‘ 1981. 169쪽 

13) 郭웹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A民衛生出版
피tl.. I앉E‘ 5S2쪽 
“If,'~힘入房, 內亡精氣, 中虛했入, 由是뽑흉, 陽盛F승虛, 故
熱生於手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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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술이 賢陰을 哀하게 하므로, 뽑 

氣는 虛하고 뿜陽은 獨勝하여 手足에 熱이 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었다14). 즉, 馬時는 王꺼〈과 마찬 

가지로 熱廠의 원인을 陽盛陰虛한 상태로 보고 

있지만, 陽盛에 대해서는 몹熱로 보고 있다. 張介

寶15)과 眼志略16)은 대체로 馬時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데, 다만 張介實은 賢陰虛의 상태가 되는 이 

유를 성생황 때문임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素問厭論』의 熱廠에 대해 대부분의 

注家들이 陰虛를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 

다. 다만, 手足熱의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서는 陰虛內熱과 뽑熱이라는 상이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黃帝內經鼎究大成』에서는 

本篇의 熱廠에 대해 陰虛陽盛의 熱股로 인식하면 

서 六味地黃九·左歸餘·大補陰九·知相地黃九 등의 

滋陰之齊I 위주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니m, 이 

는 本篇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힘들 

다하겠다. 

@ 陽盛格陰의 熱廠

『黃帝內經昭究大成』에서는 陰虛生內熱로 인해 

발생하는 熱廠 외에 또다시 陽盛格陰으로 인한 

熱廠을 제시하고 있다. 그 病機에 대해서는 體內

의 盛한 熱이 발산되지 못하고 체내에 훌~~帶되면 

14) 馬時 r윌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ARf합生出}없社, 
1998. 293 ∼웠4쪽 
“此熱廠之A, 每뭘햄짧以入房, 下氣上爭, 聚千9명中, 9명몹 
많受앓氣 又受j핍氣 熱盛予中, 故熱遍全身, 딩內形外也, 
其內熱以翊#~驗. 夫i핍氣本盛而↑떻뿜, {&賢陰검%흉, 뿜陽 
獨勝, 手足皆찍之熱者宜也,” 

15) 張介경. 『類經ι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80. 생3쪽 
“數햄若짧入房者, gif찢其牌 復傷其휩, 皆꿇虛也, 故手足
쩔熱.” 

16) 張志펴엠 좁 孫國中, 方向紅 點校 『윌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짧出!없社, 2002. 잃4∼395쪽 

“夫餘酒數햄, ~lj↑묶熟之氣反從外而內, 而酒氣聚i°Jl!I'.中옷 
若짧以入房, 則앓食留千뽑中,牌藏不能轉輸其精波,而됐 
氣聚手牌中롯. 氣聚予中而不得散, i핍氣與앓氣交相f훗博, 
~lj熱盛f며롯‘ 中士之熱j양手四旁, 故熱遍手身ili. 入몹之 
欲食, 不能遊海精氣, 下輸6종'!lit, 故內熱而행#ili. 夫흡껍 
水藏, 受水중g之精而藏;ζ i西氣熱盛而標↑루, 能藏之精氣日
哀, P용氣흉千下, 而陽氣獨勝手中, 故手足몽之熱也,” 

17) 王洪圖 總主編. 『월帝內經댐究大成』. 北京‘ 北京出版ffi±.
l~. 1642쪽 

廠證에 대한考察 

寒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表에 머무르게 되 

어 결과적으로 高熱이 나면서 상대적으로 手足이 

얘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陰虛

로 인한 虛熱이 아닌 實熱로 인식하면서, 치법으 

로는 淸뺀內熱할 것을 주장하면서 白虎場을 제시 

하고 있다18). 이 내용에 근거하여 『傷寒論』에 나 

타난 廠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傷寒論』

에서는 養熱로 인해 服이 뿜하면서 廠冷。l 나타 

나는 경우에 白虎揚을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았 

다19). 『傷寒論』에서는 廠을 手足廠冷으로 인식하 

면서, 廠冷이 발생하는 이유를 陰陽의 氣가 서로 

JI頂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20). 이러한 인식 아래 내부의 熱이 深하면 廠

펴이 深해지고, 熱이 微弱하면 廠2융의 증상도 微

弱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Zll. 즉, 太陽經에서 感

受한 寒쩌가 시일이 지나면서 熱쩌로 轉化되고, 

전화된 熱%는 채내에 잠복하여 陽氣가 외부로 

도달되지 못하면서 고열의 증상과 아울러 手足廠

없이 나타나는 것이니, 發熱증상이 먼저 나타난 

뒤 廠冷증상이 나타나는 특정을 보이게 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陰虛生內熱에 의한 熱廠과 

陽盛格陰에 의한 熱廠을 비교해보면, 그 병인에 

있어서 內因과 外因이라는 구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陰虛生內熱에 의한 熱厭은 용t酒와 성생 

활로 陰을 純揚시켜 陰不足으로 인해 內熱이 발 

생하고, 아울러 餘酒와 館食이 흉흉해져 몹에 i흙熱 

이 쌓여 발생한 것으로 手足을 포함한 전신에 熱

이 나면서 소변이 붉게 나오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주된 병인은 內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비해 陽盛格陰에 의한 熱廠은 외부의 寒뼈에 

침습을 받은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면서 太陽經

18) 前해량 1642쪽 
19) 眼때景. ri,며景全뽑·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286쪽 

“f흥寒服볍而뼈者, 홍有熱也, 白虎{易主之” 
20) 前抱書 잃2쪽 

“凡淑者, P술陽氣不엠l업接, 便껴ll'<X.~者手足l혜(유, 是也” 
21) 前해폼, 281쪽 

“f흉寒←一二日, 至며五日而廠者, 必、發熱, 前熱者, 後必、빼, 

廠深者, 熱亦深, 廠微者, 熱까微, 廠應下之, 而反發熱者,

必口{騙↑,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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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감수한 寒%가 轉變을 하는 과정에 熱로 化

하여 養熱證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것이니, 주된 

병인은 外因이라고 할 수 었다. 治法에 있어서도 

두 熱廠證은 차이가 았으니, 陰虛生內熱에 의한 

熱廠은 주로 陰을 길러주면서 虛熱을 꺼주는 치 

법을 쓰면서 아울러 뿜의 i뭘熱을 제거하는 치법 

이 적당하다. 이에 비해 陽盛格陰에 의한 熱廠은 

下法을 위주로 한 치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 白虎

傷이나 承氣傷類의 처방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 

다껑). 

2. 四뾰廠冷의 有無

@맞證 가운데 寒廠·陽盛格陰의 熱廠·暴廠·F'廠

의 경우는 四股廠冷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고, 陰

虛生內熱의 熱戰은 四뾰廠2융의 증상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설명되고 었다. 이에 먼저 四股廠冷徒

을 통반하는 廠證을 중심으로 四뾰}新冷m:이 나타 

나게 되는 病機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陽氣不足에 의해 四股l新f용의 증상이 나 

타나는 경우이니 寒廠이 이에 속한다. 즉, 陽氣가 

부족하여 血服을 溫通시키지 못하고, 그 결과 氣

血이 四뾰를 溫養하지 못하여 四뾰廠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陰盛陽虛로 인해 발생하는 것 

이라고할수있다. 

둘째, 陽氣가 覆滿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니 陽

盛格陰에 의한 熱廠과 暴廠이 이에 속한다. 먼저 

陽盛格陰에 의한 熱廠의 경우를 살펴보면, 外感

寒%가 {專經하는 과정에서 轉化된 熱뼈가 체내에 

잠복하여, 그 결과 陽氣가 체외로 도달되지 못하 

여 四敗廠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暴

廠의 경우에 있어 林뼈琴은 氣가 閒塞됨으로 인 

해 四股가 廠冷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23).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素問·通評虛實論

』의 暴廠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으니, 그 

22) 李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521쪽 

23) 林뼈琴 『類證治我』. 北京 A民衛生出}없뾰 1996. 293쪽 
“暴廠服至如n옮, 氣f;!Jll1冷, 若算及心8홍微溫, 目中神宋不
變, 口無‘뼈, ~~不縮, 皆可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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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과 같다. “凡治消痛사앓, 偏抽탤廠, 氣

滿發遊, ~E,貴A, 則高梁之용也. 隔塞閒總, 上下不

通, 則暴憂之病也.暴廠而聲,偏塞閒不通, 內氣暴

博也.(일반적으로 消潤, 사擊, 偏抽, 챔廠, 氣가 가 

득하여 道을 발하는 병 등을 치료하는 데에, 만 

약 살찌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기름진 음식 

을 먹어 생긴 질병입니다. 氣의 흐름이 막혀 음 

양 상호간의 교통이 閒總되어 상하로 통하지 않 

는 병은 갑자기 근심하여 생긴 병업니다, 갑작스 

럽게 쓰러져 귀가 먹는 병, 閔塞되어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 등은 몽 안의 氣가 갑자기 압박 

한 것입니다.)”24) 이 문장에 대해 張介寶잃)을 제 

외한 대부분의 醫家들은 暴氣가 上평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였고 四股廠冷에 대한 언급은 없 

다 즉, 暴廠에 대해서 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A事不省의 상태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演熱이 쌓여 覆滿되어 氣血의 운행 

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다. 그 결과 熱이 발산되지 못하고 잠복되어 체 

내에 熱이 盛하게 되고 氣血은 처l표로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四股廠않의 증 

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었다. 

셋째, F廠의 경우이다. F廠은 中惡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四

뾰가 싸늘해지는 질환이다. F廠은 不lE한 !fll氣

에 감촉 되어 氣,의 운행이 갑자기 閒塞되어 발생 

하는 것으로, 다른 1新證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수있다 

한편, 『素問·I新論』의 熱廠은 手足이 熱한 것으 

로 기술되어, 四뾰廠않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영되고 있다. 『黃帝內經冊究大成』에서 

는 이를 陰虛陽盛의 熱戰로 규정을 하면서 陽이 

24) 洪元植」 r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束洋짧學jiff究院 出
版部 1981. 1(1)쪽 

25) 꿇介좁. 「類經」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80. 앉%쪽 
“新, 四뼈新평也 ----- 暴廠, 氣暴평也 d따A內氣之週, 暴
有所팩而然‘” 

26) 林뼈琴. r類證治我』, 北京, A民衛生出版社 l댄36. 293쪽 
“F廠없中惡之候, 因犯不正之氣 忽手足廠冷, 牙緊口l썽, 
폼不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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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싱뿜되어 四뾰廠冷의 증상이 나타나는 廠證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VJ. 胡天雄도 病機

와 在狀의 측면에 있어 本篇의 廠證은 熱~가 內

~하여 四R支廠冷을 동반하는 궐증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23). 그러나 馬時·張介實·張志碼 등 

이 手足熱의 증상을 몹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는바, 이는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결과 체내에 폈熱이 覆i帶되어 발생하는 暴願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즉, 술과 

과식으로 몹에 熱이 쌓여 手足熱이 생기지만,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종국에 가서는 폈熱이 흉~?帶 

되고, 그 결과 氣血의 운행이 원활해지지 못하여 

手足廠冷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 톱倒(A事不省)의 여부 

廠證은 톱흉u하여 A事不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廠을 “氣t遊”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는 것이다. 氣上遊이란 火熱의 

熾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여러 원 

인으로 체내에 火熱이 熾盛함으로 인해 氣가 上

遊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氣血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氣가 閔塞되는 것 

이 원인이 되어 A事不省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氣閒塞으로 인한 흡↑뀔l 

P願과 寒廠, 그리고 演廠이 이 경우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으니, F願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中惡을 의미하는 것으로, 不正한 맴氣에 침습 

되어 氣가 閒塞됨으로 인해 갑자기 정신을 앓고 

쓰러지는 것이다, 한편, 寒廠의 경우 대부분의 醫

27) 王洪圖 總主編 『붉帝內經판f究大成』, 北京. 北京出版fd:.
1999. 1642쪽 

28)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301쪽 
“此與後世熱쩨大뀔, 其特點쩔, 在病因上, 生活失子調짧, 
房勞傷陰而又쩌4酒助熱. 在病機l, 陽熱盛f中魚而뽑氣不 
和, 陰氣虛手下뚫而업氣日흉. :tEIJr狀上, 熱從足下始而漸
及手手足皆熱, Ir有뼈隔煩問 ------ 若後世之熱做, 則以在
狀월手足淑冷, 病機첼熱'JB內f:k, 與此大不相同‘”

@윗證에 대한 考察

家들은 熱廠과 구분하면서 톱倒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寒廠의 경우 

에도 증세가 심해지변 A事不省하는 흡倒의 증상 

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氣閔塞으로 인해 몹倒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한 것이다. 즉, 陽氣가 虛

하고 陰이 盛해지변 인체는 虛寒한 상태로 빠지 

게 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寒은 收引·癡뿜하 

는 성질이 았으므로, 체내에 陰寒이 盛해지고 상 

대적으로 陽이 虛해지면, 陽氣의 활동성이 저하 

됨으로 인해 氣閒塞의 상태가 발생하고, 결과적 

으로 톱倒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강홍 

廠은 갑자기 화를 내어 氣血아 모두 上遊하여 발 

생하는 것으로, 上遊한 氣血이 상부에서 l펌뿜不 

通되어 훔任u의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는 氣血이 節을 영양하지 못하여 四뾰가 이완되 

는 증상을 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火熱熾盛에 의한 톱倒 

r素問·廠論』에서는 熱廠의 경우 갑자기 사람 

을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 

음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陽氣가 상부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下氣가 거듭 올라가 陽氣가 혼란 

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었다왜). 이에 대 

해 馬時는 陽氣와 陰氣를 각각 足陽明뿜氣와 足

少陰賢氣로 인식하고 있디.31). 즉, 馬時는 熱廠을 

賢陰이 부족하고 뿜熱이 獨勝한 상태에서 手足熱

을 주 증상으로 하는 病在으로 인식하면서, 熱廠

의 상태가 더 심해져 熱이 陰浪을 끓어오르게 하 

는 상태가 되면 陰이 陽을 억제하지 못하여 톱倒 

29) 全國韓醫科大學原典쩔敎室 編 『類編黃帝內經』. 대전 
주민출판사. 2[% 잃5쪽 

3이 洪元tilf_ 『精校 黃帝內經素問j 서울, 東洋醫學돼究院 出
版部. 1981. 169쪽 
“陽氣盛於上, 則下氣重上, 而%氣뾰, j호~lj陽氣옮L 陽氣옮L 
則不知A也.”

31) 馬時. 『윌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A民j휩生出!tfi社. 
1앉:JS. 영4쪽 

“陽氣者, 由上文觀之 則是足陽明也, 足陽明酒氣盛手上,
足少陰랍氣又上, 彼쩌氣從之而J::, 則쩌氣與陽氣웰j힌 j효 
則陽氣휩L” 陽氣亂則흉출而不知A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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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세가 나타날 수 였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 

러한 病機는 前廠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었 

다. 즉,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뺀廠을 陽이 元

盛하여 精總한 상태에서 火가 盛한 여름의 時令

을 만나게 되면 흡倒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 

는데32), 이 경우도 元盛한 陽이 陰精을 뺀熱하여 

虛해진 陰이 陽을 억제할 수 없어 좁{3SJ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33)‘ 

한편, 暴廠과 陽盛格陰의 熱廠에 나타나는 톱 

倒의 病機도 위의 경우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陰不足 보다는 火熱의 熾盛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였다. 

ill. 結論

廠證에 대한 考察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寒廠은 陽氣가 不足하여 血服을 溫通하지 못하 

고, 그 결과 氣血이 四뾰를 溫養하지 못하여 발생 

한다. 『素問廠論』에서는 陽氣가 부족해지는 이유 

를 賢精을 純揚시켜 陽氣를 훼손시킨 상태에서 寒

$의 침습을 받는 것이 暴해져 발생한다고 하였 

다. 이에 비해 『傷寒論』에서는 寒뼈가 廠陰經에 

直中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둘째, 『素問·廠論』에서 제기한 陰虛內熱로 인한 熱戰

은 과도한 음주와 식사, 그리고 성생활로 精을 훼 

손시켜 陽盛陰虛한 상태가 되어 발생한다. 특히, 

手足이 熱한 것이 특정인데, 이는 용t酒와 過食으 

로 몹에 熱이 쌓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있다. 

32) 洪元植 『精校 윌帝內經素問』. 서울‘ 東洋짧핑liH究院 出
lllil部 19Rl. 16쪽 
“陽氣者, iJ\勞則張, 精떤, B1f휠於夏, 使A빽@%, 뎌룸不可 
以때 耳閒不可以聽, 演l움乎若f뚫%, l日m乎不可止.”

33) 王洪圖 總主鋼, 『월帝內經Jill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1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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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陽盛格陰의 熱新은 채내에 醫游·i替17\되어 있는 

熱이 발산되지 못하여 발생하는데, 高熱이 나면서 

覆漂된 熱로 인해 體表에 氣血의 운행이 이루어지 

지 않아 手足廠冷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

傷寒論』에서는 이 경우 白虎場으로 치료를 하였다. 

넷째, 廠證에서 며뾰廠冷이 나타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陽氣不足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니 寒廠이 이에 속한다. 둘째, 陽氣가 驚뿜되 

어 나타날 수 있으니, 陽盛格陰에 의한 熱廠과 暴

廠이 이에 속한다. 셋째, F廠인데 F廠은 不正之

氣에 감촉되어 갑자기 인체의 氣血이 閒塞되어 발 

생한다. 

다섯째, 「素問·廠論』의 熱廠은 手足이 熱하지만, 술 

과 水設이 체내에 쌓여 i혈熱이 발생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홉梁之味로 인해 발생하는 暴廠과 의미 

가 비슷하므로, 종국에 가서는 手足戰얘在이 나타 

날수있다. 

여섯째, 廠證에서 좁倒의 발생은 2가지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氣閔塞에 의해 좁倒가 발생할 

수 있으니, F廠·博願·寒廠이 이에 속한다. 특히, 

寒廠은 대부분의 醫家들이 흉倒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寒의 성질이 收引·疑짧하는 특성이 있 

는 것을 유추해 볼 때 氣閒塞으로 인한 흉{3SJ의 증 

상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火熱이 熾盛하여 陽氣

가 上部로 쏠려 좁倒가 발생할 수 있으니, 熱願·

뺀廠·暴廠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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